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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등 효율 높이고 전기요금 줄여주는  우림‘돈반디’

“Ҷ산 ਖ਼전거ۿ는 뭘 해ت 
안 된다는 편견을 깨고 
싶다.”
Ҷ내 중ࣙ체들  ੋ고ӛ 

ਖ਼전거 न장 공략에 나ࢴ고 있
다. 대만의 ਖ਼ੋ언ౡ형 미Ҷ의 
ౡ  ۫스페셜라ੋ즈드 등 글ۿ
벌 브랜드에 ‘ت전장’을 내밀
고 있는 것. 규ݿ는 ਗ਼만 기
술과 디ਖ਼인 등 ଲ별ജ된 ь
을 내세우고 있다.
윈앤윈은 기술에 ‘올인’하

고 있다. ੋ  ധ사는 양궁 활 न
장 세계 1위 체다. 알루미늄
보다 떨림  ੋ은 카본 제품을 
ୌ음 개ߌ해 미Ҷ 호ੋౡ형 
본 ঢ마하 등 기존 ьਖ਼들을 
제쳤다. 난해 5월 활 ࣙ 재인 
나노 카본으ۿ 만든 ‘위아위
스’ 브랜드를 출न했다. ߇경래 
윈앤윈 대표는 “р볍고 충Ѽ
흡수 기능  ੋ뛰나 고ӛ ਖ਼전
거न장에ࢴ 충분히 통할 것으
수ੌ ݔ봤다”며 “ਖ਼전거 판 ۿ
은 대부분 연ҵ개ߌ비ۿ 재투
ਖ਼하고 있다”고 말했다. 활 न
장에ࢴ Ӕ랬듯 기술۳으ۿ 승
부하겠다는 것ੋ다.
난 1월에는 세계 최초ۿ 

무게р 태30g인 뼈대(프۪) 
생산에 성공했다. 해외 고р제
품(태택0~태90g)에 비해 훨씬 р
볍다는 설명ੋ다. 주문ਖ਼상표
부ଳ생산(OE유) 방ऩੋ 아닌 
ਖ਼체 생산을 원ங으ۿ 하고 있
다. 품질 관리를 위해ࢴ다. 최
고р 제품은 113택만원으ۿ 비
슷한 종류의 해외 브랜드 제품
보다 10~20% 비싸다.

경기 안성 공장에ࢴ만 제품
을 만들었만형 최근 중Ҷ 베ੋ
하ੋ 공장에تࢴ ਖ਼전거 생산
에 들ы다. 원р를 հ춰 р
Ѽ경쟁۳을 ьജ하고형 하루 20
대 수준인 생산량을 2~3ߕ 늘
리기 위해ࢴ다. 올 하반기에는 
휠형 핸드߆ 등 프۪ 외 부품
.ਖ਼체 생산할 계നੋ다 ت
유BS코프۪ੋ션ੋ 만드는 

‘엘파마’는 동호인들 사ੋ에 깔
끔한 디ਖ਼인으ۿ ࣙ문을 타
고 있다. 2011년 찌감 별ت
의 디ਖ਼인연ҵࣙ를 만들 ౡ
렌드 분ࢵ에 힘쓴 결과다. 최신 
델인 ‘환타아’ 등 주요 제ݿ
품은 굿디ਖ਼인(획D)인증을 ߋ
ক다.
해외 제품보다 20~30% 렴

한 рѼ에 ‘ݑ춤 제ਗ਼’을 해주는 
것ت ౢ 징ੋ다. рѼ은 부품에 
따라 태0만원에850 ࢴ만원 선. 
김߿철 유BS코프۪ੋ션 대표
는  “프۪ 크기를 ݿ델에 따라 
최대 여섯 종류ۿ 세분ജ해 선
ఘ의 ಫ을 넓ഌ다”고 설명했다.
프۪ ݿ양은 철히 한Ҷ

인 체에 ݑ췄다. 김 대표는 
양인에 비해 팔과 다리р 짧ࢴ“
은 신체 ౢ 성을 고۲해 제품을 
설계했다”며 “수출보다는 우
선 Ҷ내न장 공략에 집중할 계
ന”ੋ 라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일yung.com 

“한판 붙자, 자이언트”

中企 절반 “경쟁۲, 개도국 수준”

중ࣙ기의 절반 ੋ 상ੋ Ҷ내 중
ࣙ기 경쟁۳  ੋ선진Ҷ과는 거리
р 있고 개تߌ상Ҷ과 비슷하다
고 보는 것으ۿ 나타났다.
중ࣙ기중খധ는 최근 중ࣙ기

 300곳을 대상으ۿ 벌인 ઓ사
에ࢴ ઓ사 대상의 52%р Ҷ내 중
ࣙ기의 경쟁۳ 수준에 대해 ‘선
진Ҷ 수준에는 못 미며 개تҶ 
수준을 벗나 못했다’고 답했
다고 10 ߌ표했다. ઓ사 대상의 
25%는 ‘경쟁۳ 정체ۿ 오히۲ 개
’밀리는 Ҷ تҶ 중ࣙ기에ت
ੋ라고 응답했다.
반면 20.택%는 ‘선진Ҷ 중ࣙ기 

경쟁۳ 수준에 р까워졌다’형 2.3%

는 ‘ث 본 등 선진Ҷ 중ࣙ기
과 대등한 수준’ੋ 라고 답했다.
ઓ사 대상의 태9%는 최근 경제·

경 환경을 위기상황으ۿ 인ऩ했
다. Ӕ ੋ ਮۿ ‘기술부ઔ과 ਖ਼Ӛ난’
(38.2%)을 р장 많ੋ 꼽ক다. ੋ  
에 ‘대·중ࣙ기 간 양ӕജ ഝ߈
대’(3택.택%)  등을 들었다.
정부 중ࣙ기 정책의 문제

으ۿ ‘투ਖ਼향 원ੋ 아니라 
단기 성과에 중한 정책ੋ 많다’
(28.3%)는 ੋ р장 많ক다. 
 중ࣙ기 정책의 재편 방향으ۿ
는 ‘보다 많은 중ࣙ기 원 방ऩ
에ࢴ 제한ੋ고 경쟁۳ 있는 중
ࣙ기 ਯ성으ۿ의 전환’을 ߆라
는 의견    .나타났다 ۿ32.3%ੋ 
  김용준 기자  juny일@han일yung.com 

ݓ੍  아침 책 는 코스ݔ스 직원들

 ജ장품 제ઓਖ਼개ߌ생산(OD유) 
전문기 코스ݕ스 원들은 아침
마다 책을 는다.  팀원 중 한 사람
 ੋ책 한 페ੋ를 고 다른 사람

은 ࣙ 감을 ੋ ঢ기한다.  ੋ ۩게 ݔ
 한 페ੋ씩 은 책ੋ ߇재희 
민ઔ문ജ연ҵ원 원장ੋ 쓴 ‘3분 
고전 1·2’ੋ 다. 최근에는 ੋ 건주 사
법연수원 부원장ੋ 쓴 ‘탈߆꿈의 
동양고전’을 기 नਗ਼했다.

 ੋധ사 원들  ੋ‘책기 ઓധ’
를 नਗ਼한 건 2010년부터다.  ੋ 경
수 코스ݕ스 ധ장은 “좋은 글귀나 
책을 고 생с을 주고ߋ으면ࢴ 하
루를 नਗ਼하면 원들에게 ਖ਼ӕ  ੋ

될 것ੋ라고 생с했다”고 말했다. 
무에 쫓ѻ 책 을 न간ઓଲ 
는 ੋ 들에게 좋은 न간  ੋ될 것ੋ
라는 기대다. ੋ  ധ장은  책
을 골라 원들에게 선물했다.
ୌ음 원들의 반응은 न큰둥했

다. 몸ت 고된데 아침부터 스ౡ۪스

 .있었다 ت는다고 생с하는 사람ߋ
5년  ੋ난 Ӛ은 원들  ੋ더 
ӕੋ다. 대규 코스ݕ스 홍보팀
장은 “ୌ음에는 ձ설고 ࢟했만  
사ਮ하는 न간을 р질 수 있ࢴ 생
활에 활۳ࣙр 되고 있다”고 설명
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일yung.com 

 현대리߆ౡ는 최근 1년간(난해 
4월~난달) E0 등ӛ ਖ਼재 사용량
 ੋ전년 같은 기간보다 태4% 늘난 

38만장을 기록했다고 10 ߍഌ다. 
рҵ에 쓰ੋ는 중밀ت섬ਮ판

(유D회)과 파티클보드(PB)는 인
체에 해ۿ운 ಪ름알데히드 방출
량에 따라 등ӛ  ੋ나뉜다. р장 높
은 E2등ӛ부터 최인 슈퍼E0등

ӛ까 있다. ಪ름알데히드는 ࢞
집증후군 등을 ਮߌ하는 ث성 물
질  ੋ다. 
Ҷ내에ࢴ 대량생산ੋ р능한 

ਖ਼재 중에선 E0등ӛ의 방출량  ੋ
р장 다. E0등ӛ 보드는 E1등ӛ 
보드보다 ಪ름알데히드 방출량  ੋ
택0% 고 рѼ은 10~15% 비싸다. 
현대리߆ౡ는 “최근 친환경 рҵ
를 찾는 ࣙ 비ਖ਼р 증р하고 있다”
며 “E0등ӛ ਖ਼재 사용량을 ݔ년 
30% ੋ 상 늘릴 것”ੋ 라고 말했다. 
  김희경 기자 h일일im@han일yung.com 

 홍ࣿ황 우림 대표р 광등용 반
사ъ에 주ހ한 것은 2008년ੋ다. 
Ӕ는 2002년부터 안전ݿ형 안전

벨ౡ 등 건설용 안전용품 제ઓ사
을 했만 계ࣚ된 ਖ਼ۿ 위기
를 ѽ었다. 종 전환을 고민하던 
느 날 우연한 기ധ에 TV를 분해
하다р ജ면을 ߍ히는 ߖ라ੋౡ
ਮ닛(BLU)ੋ  눈에 들৵다. ੋ
곳에 들р는 친환경 ࣙ 재인 페
ౡ(PET) 반사·ഝ산नౡ를 광
등에 ހ하면 떨까 생с한 것. 
1년여간의 개ߌ 끝에 2009년 대한
민Ҷ 에너대전 ߇람ധ에 ‘삼파
장 광등용 리필 반사ъ’인 돈반
디를 출품 했다.

○ 조도 최대 3배로 향상
돈반디는 광등에 끼워 쓰는 반
사ъੋ다. ‘돈을 잡는 반딧불 ’ੋ란 
의미ۿ 광등에ࢴ 손실되는 빛
을 줄여 ઓت를 최대 3ۿߕ 높인
다. 광등 1개3~2 ۿ개 ߍ기를 낼 
수 있는 것  ੋౢ 징ੋ다. 철 또는 알
루미늄 ࣙ 재인 기존 반사ъ보다 
рѼت 렴하다. 홍 대표는 “누ҵ
나 쉽게 끼울 수 있고형 광등에ࢴ 
나오는 ਖ਼외선 ଲ단 효과ت 높다”
고 설명했다.
ୌ음부터 판ݔр 잘 된 것은 아

니다. ߇람ധ에ࢴ는 좋은 평р를 
ੋ ۿ출ݔ ক만 Ӛ방ߋ  

않ক다. 홍 대표는 рѼ을 3500원
에2500 ࢴ원으ۿ հ췄다.  ਖ਼체 쇼
핑몰에ࢴ만 판ݔ하다 ‘৶ݔت’ 등 
ഝ تۿ판 ۿ온라인몰 등으 ݔت
대했다. ଲ 판ݔ량ੋ 늘기 नਗ਼
했다. 난해 ণ 태ল원의 ݔ출을 
올렸다.
Ҷധ의사당에تࢴ 돈반디를 

사용한다. 2013년 반사ъ 3000여
개를 설했다. 광등 수를 3분
의 2ۿ 줄여 에너 절감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는 것  ੋ홍 대표
의 설명ੋ다. 난해 건Ҷ대 상허
기념ࢴت관에5400 ت여개를 설
했다. 평균 ઓتр 338ۡ스 에
높아 ۿр량으ߕ3 ۿ988ۡ스 ࢴ
고형 투 전۳은 22% 줄 었다 . 
육S홈쇼핑 본사와 명대ت 돈반
디를 쓰고 있다.
수출에ت ӕੋ다. 2012년 

말۪ੋन아 현 체와 손잡고 

수출을 नਗ਼했다. 반응  ੋ좋아 
난해  గҶ 호주 등 11개Ҷ으ۿ 판
를 ഝ대했다. 올해 총 80만달۠ۿ
의 물량  ੋ나갈 전ੋݐ다. 
난해 말에는 최대 न장으ۿ 꼽히
는 미Ҷ에 수출하기 नਗ਼했다.  

○“B2C 시장 본격 공략 ”
홍 대표는 “Ӕ동안 ݔت상 위
주 에 집중했는데 앞으ۿ는 
B2C(기·ࣙ 비ਖ਼ 간 거래)에 
ӕ 나ࢴ겠다”고 말했다. р정용 전
ҵ에 ݑ춘 ࣙ  제품을 ࢞롭게 출
न했다. 생활용품 전문인 다ੋ
ࣙ와  협상을 하고 있다. ੋ 르

면 다음달부터 판ݔ될 것으ۿ 홍 
대표는 보고 있다. ੋ 마ౡ형 홈플۠
스형 롯데마ౡ 등 대마ౡ 판ۿ 개
୍에ت 힘쓸 계നੋ다.
LED(ߌ광다ੋ오드)न장 진

출ت 노리고 있다. LED전ҵ 제
ઓ사와 손잡고 ‘에너 절감’ 
전ҵ 생산에 참여하겠다는 것. ੋ
를 위해 LED용 ഝ산नౡ 광파ੋ
프와 반사नౡ 방열판을 개ߌ했
다. ‘셀프 인테리ઔ(族)’을 ѻ냥
한 ઓ명용 액세ࢴ리 출नت 준비 
중ੋ다.  
  이현동 기자  gray@han일yung.com 

홍순황 우  ܿ대표가 형광등용 반사갓인 ‘돈반디’의 에너 절감 효과를 설명하고 있다.   이현동 기자

TV 반사시트서 아이디어

형광등에 끼우면

전۲ 소비 최대 50% 줄어

              
다이소 입점 추진

미국 등 11개국 수출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

메 (ੌart@han일yung.com)로 

응모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

문 홈페이(event.han일yung.

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우ܿ의 

형광등용 리필 반사갓 (031)713-

1640 △셰프랜드의 초간편 즉ࢳ 

취사기 (031)703-7595 △라비

오텍의 해피슬݀ 사운드 필로우 

1588-8320 △코비스의 마이젠 

(031)323-1612 

중기중앙회 설문조사

코스맥스 원들이 아침 조회에ࢲ 책을 ੍ 고 있다.   코스맥스 제공

친환경 목재 사용

현대리바트, 64% 늘۱

윈앤윈 등 국내 업체 

고급 자전거 시장 공략

<세계 1위 대만 자전거업체>

<화장품 ODM 업체>

“형광등 3배 밝게 하는 반사갓,  국회서도 쓰죠”

윈앤윈의 ‘위아위스’


